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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ltimate purpose of psychotherapy is to identify covert causes of a psychological problem and then to modify 

and change the causes. The goal of this study is also to make contribution to SNS addiction intervention program 

development through exploring the covert causes of SNS addiction which recently became social issue. Previous 

research identified such overt causes of SNS addiction as maladaptive self-concept (e.g., low self-esteem), 

maladaptive personality (e.g., strong narcissism) and strong negative emotions (e.g., high level of anxiety). Based 

on previous research, the study explored early maladaptive schema (i.e., cognitive dimens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i.e., emotional dimension) as the covert causes of SNS addiction and conceptually developed 

psychological maladaptive mechanism of ‘early maladaptive schema → emotion dysregulation → SNS addiction.’ 

As a result of a survey with respondents in their 20’s who are at high risk for SNS addiction, the mechanism was 

confirmed for females. However, a significant relationship of ‘early maladaptive schema → SNS addiction’ was 

found for males. The findings offer an implication that interventions of early maladaptive schema for males and 

females in their 20’s and interventions of emotion dysregulation for females in their 20’s can fundamentally help 

cure their SNS addiction.

Key words: SNS Addiction, Early Maladaptive Schema, Emotion Dysregulation, Gender Difference, 

Psychotherapy

요 약

심리치료의 궁극 인 목표는 특정한 심리  문제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악하여 이를 수정하고 변화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에서 최근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SNS 독의 근본 원인을 악해서 향후 

심리치료 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 개 을 통해서 부 응  자기개념( : 낮은 

자기존 감), 부 응  성격 특성( : 강한 자기애), 그리고 강한 부정  정서 경험( : 높은 수 의 불안)이라는 SNS 

독의 표면  원인을 악하 다. 이후 본 연구는 선행 연구 개 을 기반으로 이들 표면  원인 기 의 근본  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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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지  차원의 기 부 응 도식과 정서  차원의 정서조 곤란을 도출하고 ‘ 기 부 응 도식 → 정서조 곤란 

→ SNS 독’이라는 심리  부 응 기제를 개념 으로 제안하 다. SNS 독의 고 험군인 20 를 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한 결과, 20  여성 집단에서 이와 같은 심리  부 응 기제가 나타났지만 20  남성 집단에서는 ‘ 기 부 응 

도식 → SNS 독’의 계만 유의미한 것으로 밝 졌다. 본 연구 결과는 20  남녀의 기 부 응 도식에 한 인지치료

나 20  여성의 정서조 곤란에 한 정서치료가 SNS 독 치료에 실질 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주제어: SNS 독, 기 부 응 도식, 정서조 곤란, 성차, 심리치료

1. 서론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등의 SNS (Social Network Services)는 온라인을 이용

한 인 계 형성과 유지의 수단이다(Cha et al., 2012; 

Kwon & Wen, 2010). 최근 스마트폰의 국내 보 이 증

가함에 따라서 국내 SNS 이용률도 지속 으로 증가

하고 있다(Kim, 2016). 커뮤니 이션 연구 분야의 이

용 그리고 만족 (uses-and-gratification perspective)

에 따르면 SNS 이용자는 SNS라는 온라인 인 계 

수단을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정  경험을 하기 때

문에 SNS를 지속 으로 이용하게 된다(Ryan et al., 

2014). SNS 이용이 제공하는 여러 정  경험  재

미, 오락, 호기심 등과 같은 쾌락  정서 경험은 SNS

의 지속  이용에 매우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Sledgianowski & Kulviwat, 2009).

그런데 이와 같은 쾌락  정서 경험은 SNS 독이

라는 부정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Turel & Serenko, 

2012). 여기서 SNS 독은 SNS 이용을 통해 온라인 

인 계에 인지 ( . SNS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

지 항상 궁 함), 정서 ( . SNS 이용을 통해 불안, 

무력감, 우울 등에서 벗어남) 그리고 행동 으로( . 

이용  계획한 시간 이상으로 SNS를 이용함) 집착

하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Andreassen, 2015; Cho 

& Suh, 2013). SNS 독은 미국 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가 2013년에 발행한 DSM-5(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
th
 edition)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많

은 해외 학자들은 SNS 독을 치료의 상으로 근

하고 있다(Andreassen, 2015; Sampasa-Kanyinga & 

Lewis, 2015; Ryan et al., 2014; Griffiths, 2013). 국내

에서도 최근 SNS 독과 련된 사회  문제가 지속

으로 제기됨에 따라서(Cho, 2016. 5. 15) SNS 독

을 심리 치료의 상으로 근하는 국내 연구가 증

가하는 추세이다( : Ha, 2016; Jeong & Moon, 2015; 

Cho & Suh, 2013).

이에 본 연구는 SNS 독을 치료의 상으로 근

하는 을 채택해서 SNS 독 상 기 의 근원

인 심리  부 응 기제를 실증 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와 련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특정 심리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은 

표면 인 것과 근본 인 것으로 구분되며 근본 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심리치료의 궁극 인 목표이다

(Cho, 2001a).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선행 연구 개 을 

기반으로 온라인 인 계 집착 상태인 SNS 독을 

유발하는 근본 인 인지  그리고 정서  원인을 탐

색하고 이들 원인과 SNS 독과의 계를 실증 으

로 알아볼 것이다. 둘째, SNS 이용률이 가장 높기 때

문에(Kim, 2016) SNS 독 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국내 20 를 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본 연구의 목 은 향후 효과 인 SNS 독 치료 

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제공하기 해서 SNS 독 

상 기 의 심리  부 응 기제를 밝히는 것이다. 

특히, SNS 독에 한 보다 근원 인 치료에 기여

하기 해서 본 연구는 심리  부 응 기제를 표면

 수 이 아닌 근본  수 에서 근하고자 한다.

 

2.1. SNS 독의 특징 이해

 

SNS 독은 알코올, 카페인, 니코틴 등과 같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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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물질이나 약물에 한 독과 달리 SNS를 과도하

고 강박 으로 사용하는 행동에 한 독이다

(Young, 2004). 한 SNS 독은 유무선 인터넷이라

는 커뮤니 이션 수단을 이용하는 행동  인 

계 형성과 유지 활동에 과도하고 강박 으로 참여하

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SNS는 인터넷 게임 독

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인터넷 독  하나의 하  

유형에 해당된다(Kuss & Griffiths, 2011).

Hofmann, Vohs  Baumeister(2012)의 연구 결과는 

SNS 이용 행동이 알코올이나 니코틴보다 더 독성

이 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강한 독성

을 가진 SNS 독은 물질 는 약물 독과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독 증상을 가지고 있다(Andreassen, 

2015; Griffiths, 2005). 먼 , SNS에 독된 사람은 어

떻게 하면 더 많은 시간 동안 SNS를 이용할지를 생각

하며 SNS를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도 SNS에 한 생

각을 많이 한다( 성 증상). SNS 독자는 SNS를 

이용하기 에 계획한 시간 이상으로 SNS를 이용하

며 SNS를 이용할수록 SNS 이용 시간이  더 증가

한다(내성 증상). SNS에 독된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

는 불안, 조, 우울 등의 부정  정서의 강도를 낮추

기 해서 SNS를 이용하려고 한다(기분 수정 증상). 

SNS 독자는 상황이나 타인에 의해서 강제 으로 

SNS를 이용하지 못 하게 되면 스트 스를 받고 조

해진다( 단 증상). SNS에 독된 사람은 스스로 SNS 

이용 시간이나 빈도를 이지 못하고 SNS를 자발

으로 탈퇴했더라도 곧 재가입해서 이용한다(재발 증

상). SNS 독자는 SNS 이용 때문에 취미나 여가 활

동, 학업이나 일, 일상의 인 계 활동에 상 으

로 은 시간을 할애한다(갈등 증상). 더 나아가서 이

들은 SNS 이용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거나 일

상의 인 계가 나빠지거나 성 이나 일의 성과가 

떨어지는 부정  결과를 경험한다(문제 증상).

 

2.2. SNS 독의 심리  근원 탐색

 

본 연구는 심리치료 에서 SNS 독 발생의 심

리  원인을 알아본 최근 국내 선행 연구를 크게 세 

종류의 흐름으로 분류하 다.

첫 번째는 SNS 이용자의 자기존 감이나 자기효

능감이 SNS 독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는 연구 흐

름이다. APA Dictionary of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5)에 의하면 자기존 감

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특징을 얼마나 정

으로 지각하는가의 정도이며(p. 955)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주어진 상황에 히 처하거나 자신이 원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p. 954)로 정의할 수 있다. 자기개념이 “자기 자

신을 하나의 상으로 보고 자기 자신에 한 생각

(인지  요소)과 느낌(정서  요소)을 포 하는 개념

 표상”(Sung & Kang, 2015, p. 110)이라는 을 고

려하면 자기존 감이나 자기효능감은 자기개념의 한 

종류이다. 따라서 첫 번째 연구 흐름은 자기개념과 

련된 원인이 SNS 독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있다. Hwang과 Kim(2015)의 연구에 의하면 학생 

집단에서 자기존 감이 낮을수록 SNS 독 가능성

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을 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한 선행 연구는 자기효능감이 낮은 경

우 SNS 독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Ha, 2016; Seo, Kim et al., 2015). 결론 으로 낮은 

자기존 감이나 낮은 자기효능감이라는 부 응  자

기개념은 SNS 독 가능성을 높인다. 

SNS 독 발생의 심리  원인을 알아본 두 번째 

국내 연구 흐름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내  자

기애(Park, Shin, & Lee, 2005)나 애착유형(Pervin & 

John, 1997)은 성격 특성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SNS 

이용자의 성격 특성이 SNS 독에 미치는 향을 알

아본 연구들이 두 번째 연구 흐름에 해당된다. 를 

들어서, 학생 집단에서 내  자기애가 높을수록

(Jeong & Moon, 2015; Cho & Suh, 2013) 그리고 불안

애착과 회피애착이 강할수록(Ha, 2016) SNS 독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 졌다. 이들 결과를 요약하면 

강한 내  자기애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과 같은 

부 응  성격 특성은 SNS 독 가능성을 높인다. 

마지막 국내 연구 흐름은 강한 부정  정서 경험이 

SNS 독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학생 집단이나 학생 집단에서 불안이 높을수록 

SNS 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a, 2016; 

Hwang & Kim, 2015). 학생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선행 연구에서 외로움과 SNS 독(Seo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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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Yoon & Park, 2014), 소외감과 SNS 독(Cho & 

Suh, 2013) 그리고 우울과 SNS 독(Yoon & Park, 

2014)은 정  련성을 가진 것으로 밝 졌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내 SNS 독 련 

연구를 개 한 결과, SNS 독의 표면  원인을 부

응  자기개념, 부 응  성격 특성 그리고 강한 

부정  정서 경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세 

종류의 표면  원인 기 의 근본  원인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자기개념은 자기도식이라는 안정 이고 지속 인 

인지 구조로 구성된다(Cho, 2002; Schmidt et al., 

1995). 따라서 한 개인이 성장 과정에서 부 응  자

기도식을 형성하게 되면 이후의 삶에서 부 응  자

기개념(낮은 자기존 감과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한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형성되는 부 응  자기도식을 기 부 응 도식이

라고 한다. 즉, 기 부 응 도식은 아동기나 청소년

기에 발달해서 일생 동안 자기 는 환경을 부

하게 이해하고 다루게 만드는 포 인 지식의 총체

이다(Thimm, 2010; Lumley & Harkness, 2007; Cho, 

2001a; Segal, 1988).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본 연구는 

기 부 응 도식을 SNS 독을 유발하는 표면 원인

인 낮은 자기존 감, 낮은 자기효능감과 같은 부 응

 자기개념 기 의 근본  원인으로 제안한다.

국내 선행 연구에서 다룬 내  자기애, 회피애

착, 불안애착 등과 같은 부 응  성격 특성은 SNS 

독의 표면  원인이다. SNS 독의 표면  원인인 

부 응  성격 특성의 형성은 기 부 응 도식에 

의해서 향을 받는다(Thimm, 2010; Cho, 2002). 를 

들어서,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발달하는 기 부 응 

도식은 재의 부 응  성격 특성인 신경증 유발의 

원인에 해당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SNS 독의 표

면  원인인 자기애, 회피애착, 불안애착 등과 같은 

부 응  성격 특성의 근본  원인을 기 부 응 

도식이라고 제안한다.

지 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기 부 응 도식이 

부 응  자기개념과 부 응  성격 특성 기 의 근

본  원인이라는 을 가정하면 기 부 응 도식은 

SNS 독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Andreassen(2015)과 Griffiths(2013)는 기 

부 응 도식과 같은 부 응  인지가 SNS 독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개념 으로 제안하 다.

한편 국내 선행 연구는 SNS 이용자가 다양한 부정

 정서를 강하게 경험하면( : 강한 수 의 불안, 우

울  소외감 경험) SNS에 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Ha, 2016; Hwang & Kim, 2015, Yoon & 

Park, 2014, Cho & Suh, 2013). SNS 이용자가 부정  

정서를 강하게 경험하게 되는 근본  원인  하나가 

정서조 곤란이다(Gratz & Roemer, 2004; Thompson 

& Calkins, 1996). 이때 정서조 곤란이란 자신이 경험

한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

신이 경험한 정서를 수용하지 않거나 부정  정서를 

경험하는 경우에 그 강도를 의도 으로 조 하지 못

하는 통제력의 부족이라고 정의한다(Gratz & Roemer, 

2004). SNS 이용자의 정서조 곤란은 부정  정서를 

더 강하게 경험하게 만들고(Yang & Park, 2014) 이와 

같은 강한 수 의 부정  정서 경험은 SNS 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국내 선행 연구는 지 까

지 SNS 독의 심리  표면 원인이 부 응  자기개

념( : 낮은 자기존 감, 낮은 자기효능감), 부 응  

성격 특성( : 강한 자기애, 강한 불안애착) 그리고 

강한 부정  정서 경험( : 강한 수 의 우울과 소외

감 경험)이라는 사실을 실증 으로 검증하 다. 본 

연구는 국내외 선행 연구 개 을 기반으로 부 응  

자기개념과 부 응  성격 특성 기 의 심리  근본 

원인을 기 부 응 도식(SNS 독의 인지  근본 

원인) 그리고 강한 부정  정서 경험의 근본 원인을 

정서조 곤란(SNS 독의 정서  근본 원인)이라고 

개념 으로 제안한다. 

 

2.3. 기 부 응 도식, 정서조 곤란 그리고 SNS 

독의 계 제안

 

SNS 독의 표면  원인 수 에서 진행된 선행 연

구 결과는 기 부 응 도식, 정서조 곤란 그리고 

SNS 독 간의 계  인과 계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가 제안하는 계  인과 계의 

방향은 상반된다. 한 연구에서 부정  정서 경험의 

강도(높은 수 의 불안)는 부 응  자기개념(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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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존 감)이 SNS 독에 미치는 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밝 졌다(Hwang & Kim, 2015). 반면 다른 연

구는 부 응  자기개념(낮은 자기효능감)이 부정  

정서 경험의 강도(높은 수 의 외로움)와 SNS 독 

간의 계를 매개한다고 주장한다(Seo et al., 2015). 

SNS 독의 근본  원인 수 에서 이들 연구 결과를 

그 로 용하면 (1) ‘ 기 부 응 도식 → 정서조

곤란 → SNS 독’ 는 (2) ‘정서조 곤란 → 기 

부 응 도식 → SNS 독’이라는 상반된 계 인 

심리  기제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기 부 응 도식과 정서조 곤란을 직

으로 다룬 선행 연구 결과는 개념 으로 ‘ 기 부

응 도식 → 정서조 곤란 → SNS 독’이라는 

계 인 심리  기제를 지지한다. Segal(1988)은 기 

부 응 도식이 다양한 심리  문제를 야기하는데 그 

 정서조 곤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개념 으로 제

안한다. 이와 같은 개념  제안은 국내 학생을 

상으로 기 부 응 도식과 정서조 곤란과의 계

를 알아본 연구를 통해서 실증 으로 검증되었다

(Chang, 2014). 반면 본 연구자들은 정서조 곤란이 

SNS 독에 직 인 향을 미친다는 을 실증

으로 검증한 국내 선행 연구를 발견하지 못 했다. 그

러나 한 연구에서 고등학생이 자신의 정서를 잘 조

할수록 인터넷에 독될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밝혔다(Kim & Kim, 2016). 한 다른 연구에서는 

학생 집단에서 정서조 곤란이 스마트폰 독과 정

인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Ha, 

2016).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주 이용 목 이 유무선 

인터넷 이용이며(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15) 

SNS 독이 유무선 인터넷 독의 하  유형인 

(Kuss & Griffiths, 2011)을 고려하면 선행 연구의 인

터넷 독이나 스마트폰 독은 SNS 독과 매우 높

은 상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서조 곤란

은 SNS 독에 직 인 정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연구 가설. 정서조 곤란은 기 부 응 도식이 

SNS 독에 미치는 향을 매개할 것이다.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5년 국내 20 는 다른 

연령 에 비해서 SNS 이용률(89.0%)이 가장 높다. 따

라서 이들 20 는 SNS 독에 가장 많이 노출된 고

험군에 해당된다. 특히, 20  여성의 SNS 이용률

(89.8%)은 20  남성의 SNS 이용률(88.4%)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Science et al., 2015). 이

와 같은 20  여성의 높은 SNS 이용률은 20  여성

이 20  남성 보다 SNS 독에 걸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Yoon과 Park(2014)의 연구에 의하면 

20  여성이 20  남성 보다 SNS 독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밝 졌다.

국내 20  남녀 간의 SNS 독 가능성 차이는 기 

부 응 도식과 정서조 곤란이 SNS 독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성차를 유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성차는 

기 부 응 도식과 SNS 독 간의 계에서 정서조

곤란의 매개 효과 발생 여부와 정도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기 부 응 도식

과 정서조 곤란이 SNS 독에 미치는 향력의 차이

나 정서조 곤란의 매개 효과 여부나 정도를 측할 

수 있는 선행 연구나 논리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 문제. 성별에 따라서 정서조 곤란이 기 

부 응 도식과 SNS 독 간의 계에 미치는 매개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

 

 

3. 연구 방법
 

3.1. 설문조사 응답자

 

본 연구는 SNS 독의 고 험군인 20 의 SNS 

독 치료에 한 실용  함의를 제공하기 해서 총 

430명의 20  남녀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 응답자  SNS 사용경험이 없다고 보

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총 

413명의 설문지를 상으로 연구 가설 검증과 연구 

문제 확인을 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 다. 통계 분

석 상인 설문조사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1.02세

(SD=2.23)이며, 남성 응답자가 139명(33.7%)이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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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Factor Item
Factor

loading

Cumulative 

variance
α

Early maladaptive schema Social isolation 5 .67 - .75 6.01 .90

Failure to achieve 5 .63 - .81 11.96 .89

Emotional deprivation 5 .63 - .72 17.09 .80

Unrelenting standards 6 .44 - .79 22.19 .84

Mistrust/abuse 6 .38 - .68 26.95 .86

Defectiveness/shame 5 .50 - .64 31.58 .88

Vulnerability 5 .37 - .68 36.18 .77

Insufficient self-control 5 .60 - .77 40.75 .81

Enmeshment 5 .65 - .72 45.23 .82

Abandonment 4 .60 - .83 49.42 .85

Dependence/incompetence 5 .47 - .69 53.28 .84

Emotional inhibition 5 .40 - .69 56.66 .78

Self-sacrifice 5 .32 - .71 59.97 .70

Entitlement 4 .53 - .69 63.02 .69

Subjugation 5 .37 - .52 65.66 .84

Emotion dysregulation Difficulties engaging in goal-directed behavior 7 .45 - .81 13.98 .90

Lack of emotional awareness 7 .40 - .81 26.46 .87

Nonacceptance of emotional responses 7 .50 - .81 38.90 .88

Impulse control difficulties 8 .43 - .77 48.70 .89

Lack of emotional clarity 3 .55 - .79 54.76 .73

Limited access to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3 .51 - .68 60.16 .65

SNS addiction Withdrawal 7 .48 - .77 20.31 .87

Relapse 7 .39 - .79 37.88 .82

Mood modification 6 .47 - .73 51.71 .75

Table 1.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results for variables

성 응답자가 274명(66.3%)이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81.8%는 매일 SNS를 이용하며, 8.7%는 주 5회 이상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측정 변인

 

모든 설문조사 응답자는 다음의 변인을 측정하는 

척도에 응답하 다. 먼  기 부 응 도식은 

YSQ-SF (Young Schema Questionnaire Short Form)를 

Lee(2006)가 번안한 총 75문항의 6  리커트 척도를 

이용해서 측정하 다. 주성분 분석법을 이용한 요인

분석 결과, 기 부 응 도식은 총 15개의 하  차원

으로 구성되며 총 설명량은 65.6%인 것으로 나타났

다. 각 차원별 신뢰도(α)는 .69-.90이었다. 정서조 곤

란은 Cho(2007)의 연구에서 사용한 총 35문항의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주성분석법을 이용한 요

인분석 결과, 정서조 곤란 척도는 총 6개의 하  차

원으로 구성되며 총 설명량은 60.2% 다. 각 차원별 

신뢰도(α)는 .65-.90이었다. 마지막으로 SNS 독 정

도는 Cho와 Suh(2013)의 연구에서 사용한 총 20문항

의 4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주성분 분석법을 

이용한 요인분석 결과, SNS 독 척도는 총 3개의 하

 차원으로 구성되며 총 설명량은 51.7%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차원별 신뢰도(α)는 .75-.87이었다. 요인

분석 결과와 신뢰도 분석 결과는 Table 1에 요약해서 

제시하 다. 

 

 

4. 연구 결과
 

연구 가설 검증과 연구 문제 결과 확인을 해서 

기 부 응 도식(독립변인), 정서조 곤란(매개변인) 

그리고 SNS 독(종속변인) 각각에 한 단일 평균

값을 산출하 다. 연구 가설 검증을 해서 3개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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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Variable B SE β t

1 Early maladaptive schema → emotion dysregulation .56 .04 .59 14.80*

2 Early maladaptive schema → SNS addiction .42 .04 .46 10.53*

3 Early maladaptive schema → SNS addiction

Emotion dysregulation → SNS addiction

.30

.22

.05

.05

.33

.23

6.16*

4.27*

* p<.01

Table 2. Regression analysis results for early maladaptive schema, emotion dysregulation, and SNS addiction (total, N=413) 

Step Variable B SE β t

1 Early maladaptive schema → emotion dysregulation .56 .06 .62 9.27*

2 Early maladaptive schema → SNS addiction .46 .06 .53 7.32*

3 Early maladaptive schema → SNS addiction

Emotion dysregulation → SNS addiction

.39

.14

.08

.09

.44

.14

4.82*

1.52

* p<.01

Table 3. Regression analysis results for early maladaptive schema, emotion dysregulation, and SNS addiction (males, n=139) 

Fig. 1. Mediation model of three variables

균값을 이용한 3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Zhao, 

Lynch, & Chen, 2010) (Table 2 참조). 먼  독립변인

인 기 부 응 도식이 매개변인인 정서조 곤란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 다. 단순회귀

분석 결과, 기 부 응 도식은 정서조 곤란에 유의

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59, t=14.80, 

p<.01). 다음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기 부 응 도식

이 종속변인인 SNS 독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았다. 단순회귀분석 결과, 기 부 응 

도식은 SNS 독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β=.46, 

t=10.53, p<.01). 마지막으로 독립변인인 기 부 응 

도식이 SNS 독에 미치는 향을 통계 으로 통제

한 이후 매개변인인 정서조 곤란이 SNS 독에 유

의미한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다회귀분

석 결과, 기 부 응 도식이 SNS 독에 미치는 

향을 통제한 이후에도 정서조 곤란은 SNS 독에 유

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3, t=4.27, 

p<.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기 부 응 도식은 

(1) 정서조 곤란을 매개해서 SNS 독에 향을 미

치거나 (2) 직 으로 SNS 독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3단계 회귀분석 결과를 확증하기 해서 

Sobel 검증을 추가로 실시하 다(Zhao, Lynch, & 

Chen, 2010). Sobel 검증 결과도 정서조 곤란이 기

부 응 도식과 SNS 독 간의 계를 매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기 부 응 도식 → 정서조 곤란 → 

SNS 독’) (Sobel test statistic=4.20, 양방검증, p<.01) 

(Fig. 1 참조).

연구 문제 결과 확인을 해서 20  남성 응답자

와 20  여성 응답자의 자료를 분리해서 연구 가설 

검증 과정과 동일하게 3단계의 회귀분석과 Sobel 검

증을 실시하 다.

먼  20  남성 응답자의 경우(Table 3 참조), 기 

부 응 도식이 정서조 곤란(β=.62, t=9.27, p<.01) (1

단계)과 SNS 독(β=.53, t=7.32, p<.01) (2단계)에 유

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 

부 응 도식이 SNS 독에 미치는 향을 통계 으

로 통제했을 때 정서조 곤란이 SNS 독에 미치는 

유의미한 향은 없었다(β=.14, t=1.52, p>.05) (3단

계). 따라서 20  남성 응답자의 경우, 정서조 곤란

이 기 부 응 도식과 SNS 독 간의 계에서 매



40  김수성․이 순․강정석

Step Variable B SE β t

1 Early maladaptive schema → emotion dysregulation .55 .05 .57 11.40*

2 Early maladaptive schema → SNS addiction .39 .05 .42 7.54*

3
Early maladaptive schema → SNS addiction

Emotion dysregulation → SNS addiction

.26

.24

.06

.06

.28

.25

4.20*

3.78*

* p<.01

Table 4. Regression analysis results for early maladaptive schema, emotion dysregulation, and SNS addiction (females, n=274)

개변인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Sobel 

검증 결과 역시 정서조 곤란이 기 부 응 도식과 

SNS 독 간의 계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Sobel test statistic=1.53, 양방검증, p>.05). 

20  여성 응답자의 경우(Table 4 참조), 기 부

응 도식이 정서조 곤란(β=.57, t=11.40, p<.01) (1단

계)과 SNS 독(β=.42, t=7.54, p<.01) (2단계)에 유의

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기 부

응 도식이 SNS 독에 미치는 향을 통계 으로 

통제했을 때 정서조 곤란이 SNS 독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β=.25, t=3.78, p<.01) 

(3단계). 이와 같이 정서조 곤란이 기 부 응 도

식과 SNS 독 간의 계를 매개한다는 3단계의 회

귀분석 결과는 Sobel 검증 결과를 통해서 한 번 더 

지지되었다(Sobel test statistic=3.76, 양방검증, p<.01). 

따라서 20  여성 응답자의 경우, 정서조 곤란이 

기 부 응 도식과 SNS 독 간의 계에 있어서 매

개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 졌다.

 

 

5. 논의
 

SNS 독을 치료의 상으로 보고 SNS 독의 심

리  원인을 살펴본 국내 선행 연구들은 부 응  

자기개념( : 낮은 자기존 감, 낮은 자기효능감), 부

응  성격 특성( : 강한 내  자기애, 강한 불안

애착) 그리고 강한 부정  정서 경험( : 높은 수 의 

불안과 소외감)이 SNS 독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밝

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들 원인을 SNS 독 유발

의 표면  원인이라고 보고 이들 원인 기 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연구는 

국내외 선행 연구 개 을 통해서 부 응  자기개념

과 부 응  성격 특성의 근본  원인을 기 부

응 도식(SNS 독의 인지  근본 원인) 그리고 강한 

부정  정서 경험의 근본  원인을 정서조 곤란

(SNS 독의 정서  근본 원인)이라고 개념 으로 

제안하 다. 한 본 연구는 정서조 곤란이 기 부

응 도식과 SNS 독 간의 인과  계에서 매개변

인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제안하 다. 본 연구의 개

념  제안을 기반으로 SNS 독의 근본  원인인 

기 부 응 도식(인지  측면)과 정서조 곤란(정서  

측면)이 어떻게 SNS 독에 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으로 검증하 다. 체 20  설문조사 응답자를 

상으로 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Table 1와 Figure 1 

참조), 기 부 응 도식은 (1) 정서조 곤란을 매개

해서 는 (2) 직 으로 SNS 독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조 곤란은 기 부

응 도식과 SNS 독 간의 계에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 졌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 부 응 도식과 SNS 독의 

계에서 정서조 곤란의 부분매개 효과는 20  여

성 응답자 집단에서만 나타났고 20  남성 응답자 

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20  남성의 경우, 

기 부 응 도식이 SNS 독에 직 인 향만 유의

미한 것으로 밝 졌다. 이와 같은 성차가 나타난 이

유  하나는 정서조 곤란에 의해서 발생한 강한 

부정  정서 경험을 유무선 인터넷 활동을 통해 해

소할 때 성별에 따라서 주로 하는 활동이 다르기 때

문일 수 있다.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  남성은 

강한 부정  정서 경험을 해결하기 해서 온라인 

게임을 주로 하는 반면 10  여성은 SNS 이용을 포

함한 온라인 인 계 활동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Lee, Kim, & Hong, 2011). 본 연구의 설문조사 

응답자의 평균 연령이 21.02세라는 을 고려하면 이

들 응답자의 온라인 이용 패턴이 Lee 등의 연구 상

인 10 와 유사할 수 있다. 따라서 Lee 등의 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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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20  여성의 경우 강한 부정  정서 경험의 근

본 원인인 정서조 곤란이 SNS 독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수 있지만 20  남성의 경우에는 정서조

곤란과 SNS 독 간의 련성이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자들은 기 부 응 도식, 정서조 곤란 그

리고 SNS 독의 계를 실증 으로 검증한 선행 연

구를 찾지 못 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부분매개 효과 

검증 결과는 SNS 독 기 의 심리  부 응 기제를 

밝혔다는 에서 학술  함의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심리  부 응 기제의 성차 발견은 SNS 

독 상에 한 보다 정확한 이해에 이론 으로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 사항인 20  여성 집단에서 

나타난 ‘ 기 부 응 도식 → 정서조 곤란 → SNS 

독’의 부분 매개모형과 20  남성 집단에서 발견한 

‘ 기 부 응 도식 → SNS 독’의 직  효과모형을 

치료 장면에 용하면 다음과 같은 실용  함의를 

찾을 수 있다. 

먼  SNS 독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방법  

하나는 Young이 제안한 인지치료의 한 종류인 심리 

도식 치료를 통해 20  남녀의 기 부 응 도식을 수

정하고 변화시키는 것이다(Young, Klosko, & Weishaar, 

2013; Cho, 2001a). 이와 같은 제안은 20  남녀의 

기 부 응 도식이 SNS 독을 직 이고 독립 으로 

유발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다른 방법은 본 연구가 발견한 20  여성의 정

서조 곤란의 매개효과를 고려해서 정서조 곤란 치

료를 통한 SNS 독 치료이다. 특히, 정서조 곤란에 

한 치료 효과는 단기 으로 달성이 용이하지만

(Cho, 2012) 기 부 응 도식의 치료는 상 으로 

긴 기간이 요구된다(Young, Klosko, & Weishaar, 

2013). 한 정서 조 은 정  자기개념 구성에 있

어서 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Greenberg, 

2004) 20  여성의 정서조 곤란에 한 치료를 통해

서 기 부 응 도식의 표면  원인인 부 응  자

기개념의 수정과 변화도 가능할 것으로 상한다. 20

 여성의 부 응  자기개념의 수정과 변화는 궁극

으로 기 부 응 도식의 수정과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20  여성의 정서조 곤란 치

료는 치료 효과를 단기간에 얻을 수 있고 SNS 독

의  다른 근본  원인인 기 부 응 도식의 수정

과 변화에도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기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효율성 측면에서 20  여성 상의 

SNS 독 치료 로그램 개발 방향을 기 부 응 

도식 치료 보다는 정서조 곤란 치료로 제안한다.

Greenberg(2004)는 정서 심 심리치료의 목표를 

크게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세분화하 다. (1) 내담자

가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에 해 주의를 기울이고 

명확하게 인식하기(정서 인식), (2) 내담자가 자신이 

경험한 정서를 수용하기(정서 수용), (3) 내담자가 자

신이 경험한 정서에 해 타인에게 정확하게 표 하

기(정서 표 ), (4) 내담자가 자신이 경험한 정서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평가

하기(정서 평가), (5) 내담자가 자신이 경험한 정서에 

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서 으로, 

인지 으로 는 행동 으로 응하기(정서 응). 

이와 같이 다양한 치료 목표  SNS 독 치료 

로그램의 목표를 무엇으로 선정하는 것이 효과 인

지를 알아보기 해서 본 연구는 20  여성 응답자

의 자료를 상으로 정서조 곤란의 6개 하  차원 

별로 추가 Sobel 검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정서에 

한 비수용성(정서 수용) (Sobel test statistic=2.44, 양

방검증, p<.05), 충동통제곤란(정서 응) (Sobel test 

statistic=3.33, 양방검증, p<.01) 그리고 목표지향행동 

수행의 어려움(정서 응) (Sobel test statistic=4.23, 양

방검증, p<.01)은 기 부 응 도식이 SNS 독에 미

치는 향에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었다. 반면 정서

 명료성의 부족(정서 인식) (Sobel test statistic=1.47, 

양방검증, p>.05), 정서에 한 주의와 자각의 부족 

(정서 인식) (Sobel test statistic=.00, 양방검증, p>.05) 

그리고 정서조 략에 한 근 제한(정서 응) 

(Sobel test statistic=.66, 양방검증, p>.05)의 유의미한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개발되는 20  여성에 한 정서조 곤란 치료 

기반의 SNS 독 치료 로그램이 기 부 응 도식

이 SNS 독에 미치는 향에 개입하기 해서는 그 

목표를 정서에 한 비수용성, 충동통제곤란 그리고 

목표지향행동 수행의 어려움을 치료하는 것으로 설

정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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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한 과 이를 해결하기 한 후속 연

구 주제나 방향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NS 

독을 심리 치료의 상으로 제하고 진행한 해외 

선행 연구는 그 수가 많은 반면 국내 선행 연구는 그 

수가 매우 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이 소수의 국내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SNS 독의 표면  원인을 부

응  자기개념, 부 응  성격 특성 그리고 강한 

부정  정서 경험이라는 3개의 연구 흐름으로 분류

하는 과정에서 과일반화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국내외 선행 연구를 모두 취합해서 

SNS 독의 표면  원인을 분류하고 이들 원인 기

의 근본  원인을 탐색해서 SNS 독과의 계를 실

증 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SNS 독의 표면  원인과 그 기

의 근본  원인 간의 계에 해서 제한된 선행 연

구를 기반으로 개념 으로만 제안했지 그에 한 실

증  검증을 하지 않았다. 를 들어서, 본 연구는 소

수의 선행 연구(Yang & Park, 2014; Gratz & Roemer, 

2004; Thompson & Calkins, 1996)를 근거로 강한 부

정  정서 경험의 근본  원인을 정서조 곤란이라고 

제안하 다. 그러나 정서조 곤란은 강한 부정  정서 

경험이 SNS 독에 미치는 향을 조 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서 본 연구가 제

안한 SNS 독의 표면  원인과 그 기 의 근본  원

인 간의 계를 실증 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선행 연구에 의하면 본 연구에서 다룬 심

리  원인인 기 부 응 도식(Cho, 2001b; Thompson, 

1994)과 정서조 곤란(Han et al., 2007)은 오 라인 

인 계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따라서 기 부 응 도식과 정서조 곤란이 온라인 

인 계에 한 집착 상인 SNS 독에 향을 미

칠 수 있고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은 계를 실증 으로 

검증했다. 그러나 SNS 독의 원인은 기 부 응 도

식과 정서조 곤란과 같은 심리  원인 이외에 사회

 원인( : 친구와의 오 라인 커뮤니 이션 부족, 

오 라인의 사회  지지 부재)도 존재한다(Yoon & 

Park, 2014). SNS 독의 원인을 보다 정확하고 종합

으로 이해하기 해서는 본 연구가 밝힌 심리  원

인뿐만 아니라 사회  원인까지 포함한 후속 연구의 

진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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